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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미국의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에  참혹한 허리케인 폭우가 내렸습니다. 폭우가 지나간 후에 일 주에 신청한 실업수당 신청은 278,000 건이었습니다. 악명 높았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(Katrina) 당시에 신청한 일 주 동안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96,000 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의 폭우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의 의회는 즉시로 $75B (750억 달러)를 구호금으로 책정했습니다. 예기치 않은 홍수 범람으로 일가족 7명을 태운 밴이 수장되어 전 가족이 사망하였고 구조활동 중에 경찰관도 한 명 생명을 잃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를 구호 자선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대의 자선 기부금입니다.


2016년에 미국 민간인들은 $389.05B (3,890억 달러)를 자선사업에 기부했습니다. 기업체가 기부한 액수는 전체 기부금의 5%에 불과한 $18.55B (185억 5000만 달러)였습니다. 참고로 재단 단체가 아닌 민간 개인들이 기부한 자선금액은 $286.86B (2868억 6,000만 달러)였는데 이는 전체 자선금액의  72%였습니다. 비정부 민간 자선 재단이 기부한 액수는 같은 해에 $58.28B (582억 8,000만 달러였는데 이는 전체 자선 기부액의 15%였습니다. 가족 유산에 의한 지선 기부액은 주로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는 기부인데 이 액수는 2016년에 $30.36B (303억 6,000만 달러)였고  전체 비정부 자선 기부 금액의 8%였습니다. 기업체가 한 기부총액은 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5%였습니다. 비정부 자선기부금은 미국 GDP의 2.1%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액입니다. 

기부금 외에 자선 사업에 동참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? 미국은 연간 6,300만 명이 자원 봉사로 시간을 제공합니다. 미국 성인 인구의 25%가 매년 자원 봉사로 시간을 기부합니다. 이 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 미국인들은 $193B (1930억 달러)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선 사업에 바친다는 것입니다. 시간으로나 금액으로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총인구의 76%인데 이는 세계에서 제 2위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안마인데 인구의 92%가 참여한다고 합니다. 불교국가로서 승려들이 가가호호로  동냥가면 다면 조끔 씩이라도 금품을 주기 때문에 비율은 높지만 모아지는 자선금품은 2위인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참고로 한국의 자선 사업 참여 율은 인구의 27%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도 17%인 일본이나 11%인 중국보다 높습니다, 미안마를 제외하면 자선 참여율에 있어서 세계 10위 권에 든 동양국가는 없습니다. 한국이 일본, 중국 같은 이웃 나라보다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인구비율이 높다하니   한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. 한국은 하비 (Harvey)나 어마 (Irma) 같은 극심한 천연재해가 없지만 앞일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. 다른 나라의 처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설 마음의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  끝   
